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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Rises for First Time in Four
Months
10월 미 소비자신뢰지수 4개월 만에 반등



미국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고용과 경기 여건 개선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상승
했다.
오늘 화요일 콘퍼런스 보드 발표에 따르면 10월 지수는 전월 대비 7.5포인트 오
른 91.7로, 블룸버그 예상치를 웃돌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6
개월간 기대지수(72.6)와 현재 여건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콘퍼런스 보드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지수 회복을 이끌었으나, 장기적인 하향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7/us-consumer-confidence-increases-for-first-time-in-four-months?srnd=homepage-americas


Bloomberg: US Orders for Durable Goods Increase by Most in Five
Months
9월 미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1.8%로 큰 폭 중가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이 항공기와 기업 설비 투자 호조에 힘입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보여줬다.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구재 주문액은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군수물자
를 제외한 기업 설비 투자를 측정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도 0.5% 늘어났다.
이번 상승세는 보잉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상업용 항공기 주문(28.4%↑)이 이끌었
으며, 컴퓨터, 기계류, 자동차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도 주문이 고르게 증가
했다.

기사

WSJ: Kevin Warsh Wanted the Fed to Be Quiet. Instead, It’s as Noisy as
Ever.
워시 의장 '입 단속' 불구…연준 관리들은 공개 발언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7/us-orders-for-durable-goods-increase-by-most-in-five-months?srnd=homepage-americas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사전 힌트를 줄이려 했으나, 연
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줄어들지 않았다.
WSJ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연준의 공개 회의 이후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 연
준 위원 16명의 공개 발언은 최소 59회로 전년 동기(54회)와 비슷했다. 워시 의
장의 입 단속 방침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셈.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상 폭과 정책의 공개 범위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
며, 전문가들은 의장의 침묵이 다른 관리들의 발언으로 채워지며 혼란을 키운다
고 지적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Rise in Run-Up to Fed Decision as Oil Falls
빅테크 실적·FOMC 앞두고 주가 상승

빅테크 실적과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 강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
다.
S&P 500은 대부분 종목 하락에도 상승 마감했으며, 주요 반도체 지수는 2% 올
랐다. 메타의 25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에는 5배 넘는 주문이 몰렸다. S&P
500은 0.3%, 나스닥은 0.9%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과 유럽·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사전 힌트를 자제해 온 만큼, 내일 수요일 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
서도 향후 금리 행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Bloomberg: What to Know About the Anthropic IPO
11월 상장 추진 앤트로픽의 핵심 쟁점은?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나스닥 상장을 추
진한다. 최대 2조 달러 수준의 기업가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매
출은 기업용 AI 성장에 힘입어 163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로 순손실 역시 807억 달러로 급증했다.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kevin-warsh-wanted-the-fed-to-be-quiet-instead-its-as-noisy-as-ever-b2346ca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6/stock-market-today-dow-s-p-live-updates?srnd=phx-markets


앤트로픽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과 함께 라이벌 OpenAI보다 먼
저 증시에 입성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창업진의 강력한 의결권 보유, 공익법인(PBC) 지위에 따른 주주 이익 충돌
가능성, AI 안전성 리스크 등은 변수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as Traders Weigh U.S.-Iran Diplomacy, Saudi Attacks
브렌트유 소폭 하락 $115.81… 미-이란 외교 중재 분위기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중재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브
렌트유는 0.8% 내린 배럴당 115.81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5% 내린
101.76달러에 어제 마감했다.
중동 중재국들의 협상 재개 시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다
만 사우디의 후티 반군 미사일 요격 등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하며, 호르무즈 해
협의 석유 수송은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주택]

YahooFinance: More young people are buying houses by putting older
co-borrowers on their mortgages
미 젊은층, 부모 명의 빌려 집 산다

주택 가격과 대출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55세 이상 연장자(주로 부모나 친척)를
공동 신청자(Co-applicant)로 세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35세 미만 미국 청년층
비율이 2018년 대비해 작년 2025년에 21% 증가했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약 3.3%(30건 중 1건)가 연장자 공동 신청자를 포함한다.
﻿단순 보증인(Co-signer)과 달리 공동 신청자는 소득·자산·신용 점수가 대출 심
사에 반영되고 소유권도 함께 가지며, 월 대출금 상환 의무 역시 동등하게 부담
한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6/anthropic-ipo-explained-s-1-filing-nasdaq-listing-and-key-risks?srnd=phx-economics-v2
https://www.wsj.com/business/energy-oil/oil-prices-fall-as-traders-weigh-u-s-iran-diplomacy-saudi-attacks-a59376cd?mod=energy-oil_news_article_pos4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Consumers to Feel Inflation Pains Well Into 2027, Coca-Cola’s CFO
Says
코카콜라 CFO "미 소비자, 내년까지 인플레 부담 경험"

코카콜라 CFO는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인플레 압박이 지속되어 2027년에도
고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미국 내 물가 압력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거세졌다"며 2027년 비용 환경 역시 매우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분기 코카콜라의 북미 판매량은 탄산음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수·스
포츠음료·커피 등의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을 했다.
고물가 속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 경향이 강해졌으나, 코카콜라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사

CNBC: UPS beats quarterly expectations, raises full-year guidance again
UPS, 3분기 실적 예상 상회

세계적 물류기업 UPS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
을 발표했다.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UPS는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기존 912억 달러에서 약 926억 달러로 올렸으
며, 4분기 매출은 2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호실적은 체질 개선 및 자동화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구조조정의 성과
로 분석된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finance.yahoo.com/real-estate/article/more-young-people-are-buying-houses-by-putting-older-co-borrowers-on-their-mortgages-130000437.html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10-27-2026/card/consumers-to-feel-inflation-pains-well-into-2027-coca-cola-s-cfo-says-pQlOUyPHP3hj5Mm9JSBG?mod=lctimeline_finance
https://www.cnbc.com/2026/10/27/ups-ups-q3-2026-earn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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